
경상북도 민속자료 제60호

내부 배치도

오시는 길

하나의 집을 하나의 공간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노송정종택에서는 

유효하지 않다. 물론 어느 집이든 그곳에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 그 이야기 속의 의미가 지금까지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조선을 넘어 당대(當代)와 후대(後

代)의 동아시아 전체에 사상적 스승으로 우뚝 솟은 인물이 태어난 

집이라면 단순히 하나의 공간으로만 보기엔 역부족일 것이다.

특히 그 집의 형태가 다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특이점을 

갖고 있다면, 그리고 바로 그 독특한 공간에서 수백 년이 지난 

후에도 그 명성을 잃지 않고 있는 인물이 태어났다면 그곳의 의미는 

달라지기 마련이다.

안동의 고풍스러운 고택 노송정이, 이황(李滉, 1501~1570, 호 : 

퇴계(退溪))이 태어난 곳이라는 이름의 퇴계생가로 불리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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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송정종택을	방문하는	가장	큰	이유는	누가	뭐래도	이황	

선생이	태어난	곳인	 ‘퇴계태실(退溪胎室)’을	직접	보기	

위함일	것이다.	이	유명하고	상서로운	공간은	집의	가장	

안쪽에	자리	잡고	있다.	건물	중앙에서	안마당	쪽으로	

길게	돌출된	형태로	온돌방과	작은	누마루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식의	특별한	방은	우리나라에	이곳	밖에	없는	

매우	특이한	구조다.	‘태실(胎室)’이라는	이름처럼	아이를	

낳기	위한	공간인	동시에	집안의	맏며느리가	시댁에서	

첫날을	보낼	때	내어주는	방으로	활용해	왔다고	한다.	즉	

평상시에는	비워놓는	곳이라는	뜻.

이곳은	풍수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받는	곳인데,	보통은	

땅의	기운이	한	줄기만	흐르는	곳이어도	명당이라	하는데	

퇴계태실은	일곱	줄기의	기운이	하나로	모이는	곳이라고도	

한다.	 그런	 이유로	 일반	 관광객이나	 투숙객뿐	 아니라	

풍수를	공부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한	번은	들르는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여러 줄기의 
땅의 기운이 
모이는 곳

아무리	큰	양반	가옥이라	하더라도	고유의	이름을	갖고	

있는	문은	흔치	않다.	

이름을	갖고	있는	문은	대개	나라에서	지은	큰	규모의	

건물에	국한되기	마련.	하지만	노송정종택에는	독특	

하게도	대문에	 ‘성림문’이라	쓰인	편액이	걸려	있다.	

이는	이황	선생의	어머니가	그를	임신했을	때,	성인인	

공자(孔子)께서	 제자들을	 대동하고	 이	 대문을	 통해	

정침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황	

선생의	수제자인	김성일(金誠一,	호	 :	 학봉(鶴峰))은	

퇴계선생언행록에서	 성림문이라	 명명하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성림문을	들어서면	제법	규모가	있는	별채인	노송정이	시야에	

들어오는데,	 서쪽에는	돌출된	누마루를	가진	온돌방이	있고,	

동쪽에는	 20~30명이	 모여	 공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넓은	

마루가	 있다.	 노송정의	 현판은	 조선의	 명필	 한석봉(韓石峯)

이	썼다고	한다.	노송정의	가구(架構	 :	재료를	결합하여	만든	

구조물)	구조는	팔작지붕을	만드는	원리를	자세히	관찰할	수	

있어	그	가치가	높다.	

노송정의	동편에는	사당(祠堂)이	있으며	

노송정과	 사당	 사이에는	 예전에	 400

년	 이상	 된	 향나무가	 있었다고	 한다.	

예전에는	 향나무를	 노송(老松)이라고	

불러서	 노송정이	 된	 것이라고	 한다.	

그	 그림자가	 사당과	 노송정	 사이를	

덮었다고	하니	놀라울	뿐이다.	지금은	그	

나무가	있던	자리에	아들뻘	되는	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모양이	꼭	우산을	씌운	

것	같이	특이한	형태이다.

한석봉의 글씨로 
 빛나는 노송정

노송정종택의	부엌문을	열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바로	

장독대.	물론	어느	한옥이든	장독대를	갖고	있지	않은	곳이	

있을까마는,	 노송정종택의	 장독대는	 그	 모습뿐	 아니라	

바닥까지	전통적인	방법으로	구성되었다.	

전통적인	방법이란	다음과	같다.

먼저	진흙을	다진	후	그	위에	배수(排水)를	위해	굵은	

모래와	자갈을	깔고	굵은	모래	위에는	소금을	뿌린	후	

단단히	다진다.	이후	숯가루를	뿌리고	다시	굵은	모래와	

소금을	번갈아	깔고	다지는	작업을	진행한	후에야	자갈을	

덮어	마무리한다.	이렇게	장독대	바닥을	조성하는	데에	큰	

공을	들이는	것은	어떠한	날씨,	어떠한	계절이라도	습기가	

차지	않고	잡균이	번식하는	것을	막고자	함이었다.

종가의 살림을 

 보여주는 장독대

[노송정종택 숙박정보] 

❖ 큰사랑 손님이 오면 기거하던 곳. 4인용

❖ 책   방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던 곳. 4인용

❖ 상   방 안채의 가장 높은 어른이 기거하던 곳. 4인용

❖ 대청방 노송정에 딸린 방. 독채로 사용하게 된다. 4인용

 아침 식사는 유료(예약 필수). 저녁 식사는 제공하지 않음

 모든 방에서 취사 불가

 외부 화장실과 욕실 이용

퇴계생가 노송정, 
 그 신비로운 전설

▶ 문화체험공간

노송정종택의 종부 최정숙(崔貞淑,) 씨는 그 자신도 종택에서 자랐다고 한다. 

성주 법산의 영천 최(永川崔)씨 집안 종부(宗婦)였던 어머니는 딸 역시 종부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그녀에게 종부란 어떤 운명과도 같은 것이었던 

모양이다. 

그런 삶의 이력 덕분인지 다도 체험을 위해 내놓는 찻상은 정갈하기 이를 데 

없다. 특히 직접 만든 한과는 어디 하나 모나지 않고 담백하며 영롱한 맛이 이 

집의 기운을 그대로 닮았다. 투숙객에 한해 다도를 비롯한 선비들의 의식주를 

체험해 볼 수 있는데, 사전에 예약이 필요하다.

• 장독대

• 성림문

• 노송정

• 상방 숙소

• 찻상차림

• (상)안방, (하)사당

퇴계생가의	다른	이름은	진성	이(眞城李)씨	온혜파(溫惠派)	종택	노송정이다.	

말	그대로	풀자면	정자	앞뜰에	세한후조(歲寒後凋)의	만년송	향나무가	있는	

집이란	뜻이자,	이	집을	지은	이황	선생의	조부인	이계양(李繼陽,	1424-

1488)의	 호이기도	하다.	 그는	국가시험인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했으나,	

출세의	꿈을	버리고	고향인	봉화(奉化)로	돌아와	선생	일을	하였다.	어느	날	

신라재(新羅)를	오르던	중,	산중에서	허기져	신음하는	한	승려를	발견하고	

음식을	 나눠줘	 목숨을	 구해주었다.	 의식을	 찾고	 기력을	 회복한	 승려는	

은혜를	갚기	위해	귀한	자손이	나올	수	있는	집터로	지금	노송정종택이	있는	

자리를	찾아주었다.	아들	이우(李堣,	호	:	송재(宋齋))와	손자	이해(李瀣,	호	

:	온계(溫溪))가	연이어	국가의	큰	시험인	대과에	합격하였고,	손자인	이황	

선생이	태어나	자란	곳이라고	하니,	노송정종택이	품고	있는	신비로움은	

놀랍기만	하다.	하지만	이런	집에	다시	사람의	온기가	깃들기	시작한	것은	2

년	전이었다고	한다.

“ 집을 지키고 계시던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이 집에 거주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물론 저희 부부가 매주 오가며 손 볼 곳은 손을 보고 닦아야 할 

곳은 닦으며 지내왔습니다만, 역시 사람이 살아가는 집과 그렇지 않은 집의 

차이는 클 수밖에 없지요.”

이창건(李昌建)	씨	부부는	노송정종택으로	살림을	옮긴	직후부터	2년에	걸쳐	

집	안	곳곳에	손이	안	닿은	부분이	없을	만큼	정성으로	새	단장을	해나갔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은	집의	규모뿐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남다르기에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 그래서 저희 집을 찾는 분들은 무엇보다 전통에 대해 관심이 많은 분들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황 선생께서 태어난 곳이라는 유명세 때문이 

아니라 이 노송정종택이 갖는 의미와 이황 선생의 성장 과정에 영향을 끼친 

부모의 교육과 당시 가정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갖고 현장을 체험하겠다는 

목적으로 이곳에 머무신다면 감흥이 배가 될 테니까요.”


